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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‘고향 가는 길 생활방역·교통안전에 만전’

- 차관·대광위원장 추석 앞두고 특별교통대책 주요 현장 점검·소통 행보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

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8일(목) 주요 교통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, 

버스터미널, 철도역사를 방문하여 추석 명절에 대비한 방역상황과 교통

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

□ 차관 및 대광위 위원장은 추석 방역 및 교통대책을 점검하고,“사회적 

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

예상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야말로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

것”이라면서,“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이나 차량을 자주 

소독하고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 ㅇ 또한,“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가피한 

경우 간단한 식･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는 등 대중교통 방역수칙을 지킬 

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를 방문한 어명소 차관은 “코로나 이후 중단

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재추진하고,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으로 

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휴게소 혼잡 정보를 사전 안내하고 임시 

화장실 확충 등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혼잡 완화에 만전을 기해 

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 ㅇ 이어서,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한 어 차관은 고속버스의 안전운전의 

중요성을 강조하며, “장시간 운전에 따른 과로, 과속, 운전 부주의로 

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

관리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서울역을 찾은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“추석연휴 기간 중 약 40만

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역은 GTX A‧B 노선이 교차하는 핵심 

광역교통거점으로, 향후 GTX가 개통되면 경기 서북부에서 20분 내로 서울에 

진입하기 위한 주요 경유지가 될 것”이라면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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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“광역교통 거점이라는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 등 인프라 

확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

있도록 9월 8일부터 5일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특별교통 대책을 차질 

없이 시행할 계획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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